
일본의 무술과 무도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

러 올라간다. ‘야부사메’ 라는 마상 궁술의 역

사는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2세기 무

렵, 무인 계급의 신분 상승과 함께 ‘사무라이’

(무사)는 ‘겐주쓰’(검술)와 ‘이아이주쓰’(상대

를 베는 검술), ‘주주쓰’(유술), ‘규주쓰’(궁술),

‘소주쓰’(창술), ‘바주쓰’(승마), ‘스이주쓰’(수

영)를 수련하였다. 이렇게 무술의 형식과 모습

들이 갖추어지면서,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와 봉건주의가 쇠퇴한 후에도 무도로서

발전을 거듭하였다.

메이지 시대(1868-1912) 이후, 에도 시대

의 신분(사농공상) 사회가 무너지면서 농부와

장인, 상인을 지배하던 무사 계층이 사라졌다.

또한, 현대적 무기를 도입하면서 무도를 배우

는 사람들도 줄었다. 청일 전쟁 후 18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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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무술에서 현대 스포츠까지

대일본 무도회라는 전국적인 조직 아래, 교육

제도에도 무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점령군 사령부는 부

활한 무도가 군국주의를 조장하는 내셔널리즘

을 부추긴다며 5년 동안 무도를 금지시켰다.

무도를 전술이 아닌 스포츠로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등, 끈임없는 노력으로 금지

령은 1950년에 해제되었다.

주도(유도)는 ‘신사도’란 뜻으로, 일반적으

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주주쓰’(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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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합기도는 자기방어에 중점을 두는

기술들로, 여성과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

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가라테’는 ‘공수도’라는 뜻으로, 1000년도

더 전에 중국에서 발전했다. 수 세기 전 오키

나와가 독립 왕국이었던 시대에 무기를 사용

하지 않는 자기방어 수단으로 처음소개되었

다. 가라테가 일본 본토에 소개된 것은 1920

년대후나코시 기친(1868-1957)에 의해서이다.

‘가라테’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다. 물론, 상대의 주먹과 발차기를 피

하고 막는 방어 기술 또한 중요하다.

수련의 일부는 주먹과 손목, 발뒤꿈치의 피

부를 강화하기 위해 짚으로 만든 ‘마키와라’라

는 기둥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한다.

숙련자들은 합판이나 기왓장을 격파해 자신의

실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들은 절대 따

라해서는 안 된다.

‘가라테’의 공식 시합 때에는 불시의 부상을

막기 위해 보호 도구를 착용한다. 머리를 정권

이나 발차기로 타격하면 감점한다. ‘구미테’

시합이라고 불리는 대련에서는 정권과 발차

기가 명중할 때마다 포인트를 얻는다. 연속 동

작을 포함한 ‘가타’(품세)는 집중력을 가늠할

수 있다.

‘가라테’ 사범들은 가라테의 긍정적인 면을

가르치는 동시에 수련생의 태도와 예의에 대

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여성들이 ‘가라테’를 배우기 시작했다. 비슷한

점이 많은 중국과 한국의 무도와 더불어서 ‘가

라테’는 세계 전역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전 세계 가라테 애호가는 1억 3000만 명 정도

이다. 2020년 올림픽부터 가라테가 올림픽

경기 종목에 추가되었다.

‘사무라이’(무사)에게는 검술이 가장 중요한

의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가노 지고로

(1860-1938)가 창설한 ‘덴신 신요’류와 ‘기토

’류는 현대 ‘고도칸’ 유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가노는 현대 스포츠의 원칙에 맞추어 유도의

훈련법을 개혁했으며 던지기와 붙잡기를 허용

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다.

유도복은 저고리가 두터운 것을 제외하면

‘가라테’(권법) 복장과 비슷하다. ‘가라테’ 기

술에도 던지기와 붙잡기가 있지만 타격기가

없는 유도와는 엄연히 다르다.

일본의 스포츠 중에서 유도만큼이나 널리

세계에 알려진 인기있는 스포츠는 없을 것이

다. 1952년 국제 유도 연맹이 설립되고 1956

년 5월에 도쿄에서 제1회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는 남자부 공식 경기로 채택되었으며, 이어서

여자부도 공식 경기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유도는 4000만 명의 세계인이 즐기는 운동이다

.

합기도 (아이키도 )는 미나모토 요시미쓰

(1045-1127)가 창설한 ’다이토‘류의 ’아이키

주주쓰‘에서 시작하였다. 우에시바 모리헤이

(1883-1969)는 합기도를 오늘날의 형태로 발

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합기도는 유도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대련

을 할 때에 상대의 옷깃이나 소매를 잡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합기도는 상대의 손목

이나 팔 관절을 제압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합기도 수련생들은 경쟁적인 시합을 하

가라테

가라테
맨손으로 널빤지를 격파하는 가라테 선
수의 모습이다. (사진제공：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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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는일보의무도이며세계적으로
도유도인구는많다.



무도였다. 이러한 전통의 영향으로 ‘겐도’(검

도)는 도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수련

과정 또한 엄격히 통제된다.

1952년 전일본검도연맹의 설립으로 검도는

스포츠로서 재탄생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되었다. 

검도에서 사용하는 ‘검’은 4개의 긴 대나무

로 만든 ‘시나이’이다. 이 검은 가볍고 수련 중

에 큰 부상을 막도록 만들어졌다. 검도를 할

때는 머리부터 골반까지 덮는 보호 도구를 착

용한다. 상대의 머리나 몸통, 손목을 가격하거

나 목을 찔러서 점수를 얻는다. 총 3점 중에 2

점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규도’(궁도)는 일본의 봉건 시대에 전쟁 무

도로서 개발되었다. 1949년 일본규도연맹의

출범과 함께 궁도는 스포츠로서 새로 탄생하

였다.

시합에서는 28m나 60m 떨어져 있는 과녁

에 화살을 쏜다. 약 2.21m 길이의 활은 나무

와 대나무를 접착해서 만든 것이다. 과녁을 더

많이 맞힌 선수가 승리를 한다. 서양의 양궁과

궁도의 차이점은 궁도는 자세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대회에 따라서는 참가자의 자세가 평

가 기준으로 심사된다.

마상 궁술인 ‘야부사메’는 가마쿠라 시대

(1185-1333)에 생겨났다. 야부사메는 도쿄에

서 전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마쿠라의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신사 등에서 지금도 행

해지고 있다.

궁도 (규도)

일본 궁도
(사진제공：Photo Kishimoto)

검도
(사진제공：AF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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